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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오늘부

터 부산을 찾아 영화·문화 현장을 살피는 현장시찰에 나

선다. 국정감사는 회의장에서의 질의와 답변뿐 아니라 현

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중요

한 책무다.

□ 이번 현장시찰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의결한 공식 의사

일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공식 현장시찰에 단

체로 불참하고 별도의 일정을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깊

은 유감을 표한다. 국정감사의 공식 일정인 현장시찰에 참

여하지 않는 것은 현장 점검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 특히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

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논쟁을 이유로 영화계 

현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논란이 있는 때일수록 

국회는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살피고 영화인들의 목소

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영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으로 

영화인과 영화제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공식 현장시찰 단체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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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다. 영화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

황에서 국회는 영화계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과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살펴야 한다.

□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단체 불

참으로 여야가 함께 현장을 살피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다

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현장시찰

에 충실히 임하며,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부산국

제영화제를 비롯한 우리 영화산업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다.

□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영화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우리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

회의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질

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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